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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탄올, 에너지문제 해결책 아니다!
PNAS, 에탄올․바이오디젤 석유 대체 어려워 … 옥수수협회는 반발

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많은 기대를 낳고 있는 에탄올(Ethanol)은 생각만큼 환경친화적이지 않으며 미국에서 

생산되는 옥수수를 모두 에탄올로 전환한다 해도 미국 자동차 연료 소모량의 12%밖에는 충당하지 못한다는 

연구 결과가 발표됐다.

미국 립과학원회보(PNAS)에 실린 미네소타 대학 연구진의 연구 보고서는 미국의 자동차 연료를 휘발유에

서 에탄올로 전환함으로써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과장된 것이라고 

경고했다.

연구진은 옥수수로 만드는 에탄올보다는 콩에서 나오는 바이오디젤이 대체연료로서는 질이 더 좋지만 어느 

것도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고 석유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.

연구진은 식용작물보다는 스위치그래스나 프레리그래스, 목질성 식물 등 비 식용작물의 섬유질에서 나오는 

에탄올을 사용한다면 에너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.

또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연료는 장기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비 식용작물을 사용한 

에탄올 사용 확산도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.

연구에 따르면, 3억에이커(약 120만㎢) 상당의 스위치그래스에서 나오는 에탄올로도 미국인이 현재 사용하

는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충당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 연료 소비량은 2025년까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.

더구나 광대한 면적의 땅에 연료용 작물을 심는다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토질이 황폐화될 뿐만 아

니라 옥수수, 콩 등 식용작물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작물들도 연료전환 경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

고했다.

또 옥수수 재배와 에탄올 전환 및 운반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양에 비해 옥수수 에탄올은 기껏해야 25% 

정도의 에너지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이에 옥수수 재배농가협회는 “옥수수가 모자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”이라면서 “에탄올 때문에 식량 공급

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연구진의 주장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”이라고 반박했다.

재생에너지업계도 “새로울 것이 없는 주장”이라면서 “어쨌든 에탄올 생산에 소모되는 에너지보다는 생산되

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”이라고 논평했다.

2005년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 가운데 에탄올 생산용으로 사용된 것은 14%로 4년 전의 11%에서 크게 늘

어났으며 2006년에는 19%로 늘어날 전망이다.

옥수수 재배농가협회는 2015년까지 총생산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55억부셀의 옥수수가 에탄올로 전환될 것

이라고 밝혔다.

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자동차 연료의 30%를 옥수수나 목질 식물에서 나오는 에탄올로 전환할 것을 

목표로 하고 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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